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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명 자 료

보도 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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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일시 2023. 1. 20.(금)
배포 시

담당 부서 가루쌀산업육성반 책임자 과  장 안유영 (044-201-2911)

담당자 사무관 임연화 (044-201-2912)

쌀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

가루쌀 활성화 정책을 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

 < 보도내용 >

  이데일리 1월 20일(금) 「‘가루쌀’로 밀 대체한다지만... 업계 “가격·공급량

부터 선결해야”」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  “소비자들이 꾸준히 제품을 찾는 수준의 시장으로 육성하려면 가루쌀 

개발 및 생산 확대, 가격 구조 개선, 다양한 제품 개발까지 일관되고 지속 

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”

 <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>

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, 쌀 다음으로 국내 소비 

비중이 높은 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‘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

활성화 대책’을 마련(’22.6월)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
   * 2021년 식량자급률 44.4%, 밀 자급률 1.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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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과 함께 수입 밀가루를 

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쌀 가공식품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가루쌀 제품

개발지원사업*의 참여기업을 공모 중(1.16.~2.3.)입니다. 

   * 가루쌀을 활용한 면류, 빵류 등 15개 제품군 개발을 위해 제품군 당 2억 원까지 지원

  또한 가루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루쌀 전문

생산단지(’23: 2천ha → ’24: 1만ha)를 조성하고 지원*합니다. 가루쌀을 

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**하고 올해 생산되는 가루쌀은 

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입니다. 

   *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시설·장비와 교육·컨설팅 지원

   ** 가루쌀만 재배 시 100만 원/ha, 동계작물과 이모작 시 250만 원/ha

  가루쌀은 수입밀가루를 대체*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

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

식품업계에 가루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업계와 소통하여 가루쌀 

산업발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.

   * 가루쌀은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건식제분이 가능하여 제분 

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분 손상은 적어 일반 쌀가루보다 밀가루를 대체하는데 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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